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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예슈아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매우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

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사역의 동행자셨으며, 모든 의지와 지성에 있어서 협력하셨습니

다. 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돈을 잘못 다룸으로써, 

베드로에 표현에 따라 “성령께 거짓말하고(3절) 성령을 시험한(9절)” 자들이 되었습니다.  

 

2. 사도행전 5장- 재판 받는 사도들: 다시 한번 체포된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또한 증인이십니다(32절).”  

 

3. 사도행전 7장- 순교자 스데반: 돌에 맞기 직전에, 스데반은 자신들을 치는 자들을 꾸짖

으며 “당신들은 늘 성령을 거역해 왔다(51절)”고 말합니다.  

 

4. 사도행전 8장- 빌립과 내시: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차에 다가가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29절). 말씀 나누기를 마쳤을 때, 성령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셨

고(39절)” 초자연적으로 아쉬돋까지 날라다 주셨습니다.  

 

5.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와 고넬료 가족: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여 하늘로

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묵상했을 때, 성령께서는 구체적

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음과 그들을 따라 교넬료의 집으로 함께 가야하리라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19절, 11:12도 참고).  

 

6.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선교 팀: 안디옥에는 교사와 예언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은 금식



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를 지시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구별하여 그들에게 내가 맡길 사역을 

감당케 하라’하셨습니다.”  

 

7.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지도자들은 오랜 논의 끝에, 이방인들이 유대

의 전통을 따를 필요 없이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지도자들과 성령님의 협력으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이것

이 성령과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28절).”  

 

8.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니아 행: 사울(바울)과 그의 일행은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계획

하고 있었으나,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유럽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6~7절).”  

 

9. 사도행전 20장 – 바울에게 고난을 예고하심: 바울이 여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예루살렘

에서 겪게 될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은 어느 성읍에

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23절).” 

  

10. 사도행전 20장 –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세움: 바울 일행이 그 곳에서 장로들을 세웠을 

때, 그들은 그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장립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양 떼 가

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성도들의 무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28절).” 

  

이 모든 예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는 독립적이고, 스스로 사고하는 분이시며 초대 성도

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지시하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만 가진 무성(無

性)적인 존재로 묘사되지 않고, 감정과 의견을 가진 인격으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슈아를 주로 믿었던 한편,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 대상은 성령이셨습니다. 예슈아께선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께선 지금 우리와 함께 계

십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하는 것은 오늘날 많

은 성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편재하시지만, 위에 언급한 예들은 특별한 때와 장소에 특별하게 임재하신 경우입

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류가 대기 중에 늘상 있는 한편 번개가 칠 때는 특정한 장소와 시

간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무소부재하심은 그 분의 때에 따른 임재와 모순되

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들은 항상 믿음 가운데 다



른 존재(성령님)와 역동적으로 협력했고, 그 분께서는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언제

나 함께 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번역: 고병현 

 


